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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 김은영, 박영택, 황정우, 이단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2022 경기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은 예술인

의 미술시장 진입 견인 및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작가뿐만 아니라 

“유통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를 볼 때 기존의 미술지원사업과는 다른, 보다 복

합적인 관점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미술시장, 나아가 미술계는 오랜 세월 쌓아온 자생적

인 작가발굴과 유통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리고 판매자가 화랑이라면 화랑 역시도 창작자

들로부터 그 운영과 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를 받는다. 시장은 이러한 상호평가를 전제로 

사실 매우 활발하게, 비교적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작가를 발굴하는 것’은 다양한 상업 

기관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본질적 역량이고 작가들 역시 상업성과 별개로 이미 여

러 제도기관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러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본

연의 연구와는 다른 방향의 시장 편향적인 작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식의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시장이 다시 붐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 지원자 327인 중 50인을 한정하

여 지원하는 점에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가지게 한

다.

이번 심의에서는 작품의 예술성과 시장성, 작가의 역량과 기대효과 및 아트경기에서 진행

될 전시·판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신청자

료에 총 10점 이내의 작품을 제출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일부 작가의 경우 판매할 수 있는 

작품 수가 5점 미만인 경우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회화나 드

로잉과 같이 전통적인 장르가 아닌 영상, 퍼포먼스 등의 작품을 신청한 지원자들의 경우 

영상작품의 디바이스 또는 에디션 넘버 등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준

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 ‘미술시장 진입’을 위해 이

번 사업에 신청한 지원자라면 미술 애호가가 구매한 작품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

한 창작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제안도 역시 필요한 것이다. 미술시장 역시 비평의 현장과 

마찬가지로 작품 핸들링의 기본적인 매뉴얼, 표구방법과 표구된 상태, 입체작품이라면 좌

대, 영상이라면 파일 재생을 위한 디바이스, 판화라면 에디션의 숫자 등 다양하고 폭넓은 

리서치를 통해 작가들을 판단한다는 것을 창작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특히 최종 선정된 50인의 작가들과 <아트경기> 사업의 실현과정이 2022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협력자와 작가들의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부분

에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협업은 더 풍성한 성취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선정된 

50인의 창작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이번 사업에 지원한 모든 작가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